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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이 미 첼  한 글로리아  김남효 • 이상하 • 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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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5월 9일 

남희봉 벨라도 신부  

“서로 사랑 하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15,12-13)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계

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당신을 사랑하

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

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하거나 묵상을 하다 보면 꼭 생각나

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

를 설명하기에 딱 알맞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

에 사랑하면 꼭 떠오르는 분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어머니” 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분들은 예수님

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렇듯이 어머니 사랑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

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살아가는지 그

리고 그 사랑에 대해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같이 묵상

해 볼까 합니다. 

  어느 화목한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 드

신 어머님 생신 때 일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님, 할머님 생신을 축하하는 음식과 

선물 그리고 꽃들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생

일잔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

머니를 중앙에 모시고 꽃다발 드리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 붙이고, 생일 노래도 불러 드리고, 선물도 드리

고 그러고 나서 모두 식탁으로 옮겨가서 앉아 식사 전 

기도를 드리고, 음식들이 하나, 하나 나왔습니다. 어머

니 앞에 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드셨던 음식을 갖다 놓

았습니다. 음식을 보고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그전까지 웃고 계셨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굳어진 어머니 표정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좋아하

시는 음식인데 어디 불편하세요?“라고 여쭤보았습니

다. 잠시 침묵을 지키시며 슬픈 표정을 지으시던 어

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닭발을 좋아한다

고 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엄마

는 우리가 어렸을 때 닭이 나오면 항상 닭발만 드셨

잖아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더 슬픈 표정

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닭발을 

먹었던 것은 너희들이 닭을 먹고 남은 게 닭발뿐이라

서 닭발을 먹었던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를 위해

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묵상해 봅니다.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신이나 특별한 날에 잔

치해드리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중요한 

날을 기억해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날에만 기억

해 드리는 게 과연 엄마를 사랑하는 것인지 묵상해 

봅니다. 

  누구를 사랑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 “관

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좋아

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기쁜지, 어디가 아픈지, 

슬픈지, 힘든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

니다. 

  어머니날인 오늘을 기억해 엄마께 꽃다발과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 드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

드리며, 오늘부터 엄마께 진지한 관심을 보여드려 엄

마의 기쁨, 걱정들도 같이 나누는 사랑의 실천으로 

어머니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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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활 제6주일 5월 9일,  오월의 둘째 주일로 

‘어머니 날’입니다. 일 년에 가장 아름다운 달인 성모 

성월인 오월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고 감사하는 기

회를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든 이들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 사랑

으로 자란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끕니

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 즉 하느님의 나

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받는 것 보다 나눌 

때 그 아름다움이 극대화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

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 자

라면서 그 사랑을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길 

바라며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기꺼이 들어 올려진 것

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을 전합니

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

랑은 없다.” (요한 15: 13) 이런 희생적 사랑은 불가능

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만

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보면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매일 경험하는 사랑입니

다. 받는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인 줄 미처 깨닫지 못

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희생적 사랑을 어머

니들은 자녀들을 위해 당연한 듯 베푸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베

푸는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 입니다. 우

리가 그렇게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친구들과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

고 자신의 자녀에게 국한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

다.  

 

  자녀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고

군분투하고 자녀들이 이를 알아주지 못해도 서운함

을 뒤로하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랑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

느님만이 아시고 부모가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이 자녀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누어지는 세상을 꿈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

을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꿈꾸는 세상, 즉 하느님의 말씀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 

어느 누구도 사랑에 굶주리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외

롭지 않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세상이 되기를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명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세상을 그

렇게 만드는 역군이 되길 바라십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들의 지극

히 희생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희생적 사랑을 할 줄 아

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

랑을 먼저 형제들끼리 나누고 나아가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월의 아름다운 장미 향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

의 향기라면 그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서 풍성하게 피

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의 기쁨

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

입니다. (참고 요한 15: 11) 

 

  오늘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 가슴

이 따뜻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우리의 가

슴을 울립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

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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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5월  9일 

부활 제6주일   

둘째 주일 (5월)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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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5월 9일 

알 림 

교구 후원 

알 림 

특별헌금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화상 혼인교리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Mother’s Day 꽃 달아드리기 행사  

청년 연합회에서는 5월 9일(오늘) 어머님들께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

립니다. 후원기금 봉투는 우편으로 직접 보

내시거나 본당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위령 기도 재개

장궤틀 사용 

유아 세례

’  

손 세정제 
어머니의 날   

혼인교리  



코비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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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5월 9일 

알 림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제20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문의: 박인숙 (646)873-0709,                                  

고경현 (917)476-9396,                             

서창배 (917)257-6871 

특별헌금  

복사단 모집 

신입 복사 부모님 모임  

견진 교리반 부모 모임  

일시 : 5월 15일(토)  2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1층  

유튜브 미사 

코비드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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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1년 5월 9일 

요셉회 월례회  

베드로회 물품판매  

로사리오회 월례회  

어머니 연합회 미니 바자회  

알 림 

미 사 봉 헌  



         미사 봉헌               2021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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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ll You Friends” (John 15:15) 

< Sixth Sunday of Easter > 

       Weekly Homily                                                                                                                                                                  May 9,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When I left Korea in 1985, I bid farewell to so many good friends who'd come to Kimpo Airport to 
see me off. As I passed through immigration, the young man at the customs booth looked at my pass-
port and said, "You've lived in Korea a long time in Korea. "More than ten years," I answered. "When 
are you returning?" he asked. "I don't know," I answered. "What about your friends?" he said. "Most 
of my friends are Korean, and I just said goodbye to them." The customs agent saw there was no one 
in line so he closed his booth, came around, picked up my suitcase and walked me to the departure 
gate. "I'll wait with you," he said. "I'll represent your friends." 
 
  Koreans taught me many things about what it means to be a friend. We throw the word around in 
English, but a true friend in Korea is someone around the same age as your own. A friend can be 
counted on to tell you the truth. A friend is close to your heart and knows your secrets and sins and 
loves you anyway. A friend is always there for you. And, miracle of miracles, in today's' gospel Jesus 
calls US his friends. He knows our secrets. He knows our sins. But he never abandons us. He loves us 
anyway. He is always there for us. The question for us today is: are we loyal friends of Jesus? Are we 
there for him? Let's start by being HERE fo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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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pecial Collections  
May 16th (Sun)  for Communication   

Marriage Pre Cana (Zoom)  

Recruitment For Altar Servers 

COVID19 Funeral Assistance 
Under the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

mental Appropriations Act and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FEMA is providing financial assis-

tance for COVID19 related funeral expenses incurred 

after 20 January 2020.  

Call this dedicated toll-fee number to get a COVID19 

Funeral Assistance Application.  

Tel : (844) 684-6333 

FEMA will reimburse funeral expenses that were paid 

up to $9,000.00. 

Evening of Blessed Virgin Mary (May 11th) 
As we celebrate May, the month of blessed virgin Mary, 
we will have a prayer’s service honoring her on May 11 
(Tue) at 8 p.m.  Please bring the rosary.  

Use of Kneeler  
On May 9th, starting today, the kneeler will be used in 

the mass.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6th Sunday of Easter                                                                                                                           May 9, 2021 (Year B)  No. 2526 

Responsorial  

Psalm 
The Lord has revealed to the nations his saving power. (Or Alleluia.)

  

 

 That unity and charity may flower within the Church as signs of  the Lord’s presence in our 

midst, we pray.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community of  the church may increasingly manifest the self-giving love of  Christ, we 

pray. ◎ 

 That we might respect and support the work of  the Spirit wherever it is found, we pray. ◎ 

 That we reach out to those who are separated from us by barriers of  race, creed or other differ-

ences, to share with them our joy and hope, we pray. ◎ 

 That we might grow steadily in our capacity to hear and respond to the Word of  God, we pray.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0:25-26,34-35,44-48 (56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4:7-10 

Communion Antiphon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says the Lord,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send you another Paraclete,  
   to abide with you for ever, alleluia.  

Psalm 98:1,2-3,3-4 


